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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인식하는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에서 학습전략 수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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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에 대한 학습전략 수준의 조절효과를 탐색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D 광역시 소재 고등학생 573명이었으며, 주요 분석 방법은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K-평균 
분석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 학업적 그릿은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학업전략 
수준은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에게 진로개발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전략 수준을 고려한 학업적 그릿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에 대한 개인배경이나 관련 변수를 활용한 조절 및 매개효과 분석, 이들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구조 관계를 밝히는 문헌연구, 학업적 그릿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관련 변인 간 이론적 
구조를 밝히는 질적 연구 등이 요청된다.
주제어 : 학업적 그릿, 진로개발역량, 학습전략, 고등학생, 진로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strategy leve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ri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mprised 573 high school students, and data analysis was 
conducted mainly using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K-mean cluster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learning strategy level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ri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This study sugge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grit enhancement programs coupled with learning strategy levels in order to 
facilitat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The future studies need to explore the literature review for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ri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the qualitative 
approach for drawing on the theoretical models among the related variables, and the relational 
research to explore mediating or moderating effect of the individual backgrounds and related variab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ri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Key Words : Academic Grit,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Learning Strategies, High School 

Students, Care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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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의 82.1%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63.6%는 분명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장래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1]. 이것은 우리 청소
년들이 학교 재학 중에 자신의 생애목표와 진로 선택 및 
준비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한다[2]. 특히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수행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학교
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진로탐색, 
진로결정, 진로준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진로개발능력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상담
과 심리검사, 진로와 직업 수업, 현장학습 및 견학, 인터
넷·동영상교육, 인사초청강연, 창의적 체험활동, 소집단·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배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6]. 

학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탐색, 적절한 진로 선택, 효과적인 진로준비와 관리
에 필요한 능력을 진로개발역량이라 정의하고 있다
[7-9].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미
나, 임영식은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계획 및 준비 등으
로[10], 진성희, 성은모는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등으로[11], 임효신, 정철영은 자기관리,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 진로설계 및 관리 등으로 보았다[7]. 따라서 진
로개발역량은 자기이해, 진로탐색, 직업세계이해, 진로준
비 및 적응 등을 위한 능력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 관련 학습이나 
활동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한다는 점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자기주도성, 학습동기와 성취목표 등과 같은 
학습자 특성에 따라 진로개발역량 정도가 결정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진로 관련 학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자 특성 중 학업
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 의미를 의미하는 학업적 그릿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그릿을 탐색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준비하는 동안 끊임없는 열정과 지속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결정 변수로서 학업적 그릿에 대해 탐색한 선행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학업적 그릿은 그릿(Grit)이라는 개념을 학업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그릿은 목표와 흥미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흥미의 지속성과 학습과정에서 경험
하는 실패나 좌절 및 장애를 이기며 꾸준한 노력을 계속
하는 경향성을 말한다[12-13]. 학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학업적 그릿을 학업 목표 수행과 성공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한다[14-16]. 
학업적 그릿은 학업적 열정, 학업적 흥미유지, 학업적 노
력지속 등을 요인으로 측정되고 있다[17-18].

학업적 그릿은 학업성취[19-22], 자기조절학습[23], 
자기주도학습[24], 학습전략[19], 몰입[25]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간의 관계를 탐
색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다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그릿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26]과 진로적응성
[27] 향상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는 찾을 수 있다. 이러
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그릿이 학생 개인이 설
정한 진로목표와 준비를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흥미
를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진로를 위한 학업 수행에서 경
험하는 역경이나 지연을 이겨내어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성장 신념과 태도를 갖도록 함으로서 진로개발역량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상정해 보고자 한다[9,26].

고등학생들은 진로 관련 탐색과 준비를 위한 학습 과
정에서 학업적 그릿과 함께 인지적, 비인지적 학습전략을 
활용하여 진로개발역량을 신장한다. 학습전략은 학습목
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
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습기술이며, 학습과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적절한 모니터링
과 성찰을 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다[27, 28]. 학습전략
은 학습동기[29], 학업성취[30], 자기주도적 학습[31, 
32]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학습전략은 
가치(내재적, 외재적 목표 지향성, 과제 가치), 기대(통제
소재, 자기효능감), 정서(시험불안) 등으로 구성된 학습동
기 영역과 인지적 전략(시연, 정교화, 조직화, 비판적 사
고), 메타인지적 전략(기획, 모니터링과 조절 등이 포함된 
단일 요인), 자원관리 전략(시간과 학습환경 관리, 노력관리, 
동료학습, 도움구하기) 등 학습전략 영역으로 구분된다[33]. 

학업적 그릿은 학습전략 영역 중 학습동기 측면과 맥
을 같이 측면도 있다[13, 18]. 하지만 학습적 그릿은 인
지, 메타인지, 자원관리 전략과는 구별되는 변수로 볼 수 
있다. 학습전략은 학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인지, 메타인
지, 자원관리 전략 등을 동시에 또는 통합적으로 활용하
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27, 28, 33].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조직화하기 위해 메타인지를 사용하며 동료
학습을 수행하거나,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학습내용을 모니
터링하면서 자신의 학습 노력이나 방식을 관리하는 전략
을 활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
습전략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지만 그 활용 수준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진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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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에서 기울이는 학업적 열정과 노력과 함께 진
로 학습을 위해 활용하는 학습전략 수준이 상이하고 그
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35-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등학생이 발휘하는 학업적 그릿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도 있겠지만, 학생 개인들이 진로 관련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학습전략 수준이 학업적 그릿과 상호작용할 때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교과 및 비교과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 및 준비 관련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진
로개발역량에 대한 학업적 그릿의 영향에 대한 학습전략 
수준의 조절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
구의 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1. 학업적 그릿은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학습전략 수준은 학업적 그릿이 진로개발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Academic 
Grit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Learning 
Strategy
Level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 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2학
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600명이었다. 회수된 설문지
는 573부이었고, 분석된 설문지는 불성실하게 답변(예: 
50% 이상 답변이 없는 경우)한 12부를 제외한 561부이
었다. 분석 대상의 분포는 성별로는 남자 284명(50.6%), 
여자 277명(49.4%)이었고, 미래 진로선택 여부는 진로
를 결정한 집단 377명(67.2%), 미결정 집단 184명
(32.8%)이었다. 동아리 가입 현황은 1개 가입한 집단이 
266명(47.4%), 2개 219명(39.0%)이었고, 진로활동 참여

는 1-2번 참여 집단 222명(39.6%), 3-4번 참여 집단 
133명(23.7%), 미참여 집단 130명(23.2%) 등이었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학업적 그릿, 학습전

략, 진로개발역량이었다. 학업적 그릿은 임현희, 조한익
이 5점 리커르트 척도로 학업적 열정, 학업적 지속노력, 
학업적 흥미유지(문항수) 등 3개 요인, 23문항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4]. 본 연구의 신뢰도(Chronbach’ α)
는 학업적 열정 .958, 학업적 지속 노력 .948, 학업적 흥미 
유지 .868, 전체 .966이었다. 

학습전략은 Pintrich 등이 7점 리커르트 척도로 개발한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 중에서 인지 전략(시연, 정교화, 조직화, 비판적 
사고 포함), 메타인지 전략, 자원관리 전략(스터디학습환
경, 노력조절, 동료학습, 도움구하기 포함)에 해당되는 50
문항을 사용하였다[37]. 본 연구의 신뢰도(Chronbach’ 
α)는 인지전략 .953, 메타인지전략 .858, 자원관리전략 
.845, 전체 .963이었다.  

진로개발역량은 임효신, 정철영이 5점 리커르트 척도
로 타당화한 중학생 진로개발역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개
발한 진로정보 탐색 및 활용, 진로설계 및 관리 등 3개 
영역 49개 문항 중에서 자기이해 3문항, 진로탐색 5문
항, 직업세계이해 5문항, 진로준비 2문항, 진로준비 2문항 
등 17문항을 사용하였다[7]. 본 연구의 신뢰도(Chronbach’ α)
는 자기이해 .841, 진로탐색 .854, 직업세계이해 .847, 진로
준비 .674, 진로적응 .733, 전체 .935이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4.0을 사용하여 변수

의 신뢰성(Chronbach’s α)을 검증하였으며, 변수 간 상
관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습전략 수준의 군집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 대한 학습전략 수준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변수 간 상관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Pearson 이변

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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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 B β t R² F R²
change

F 
change

Multicolinearity
Margin of Error

1 Academic Grit(A) .375 .441 25.121*** .194 134.593*** .194 134.593*** 1.000

2 Academic Grit(A) .177 .208 11.601***
.290 115.316*** .098 77.597*** .645

.645Learning Strategy Levels(B) .435 .390 20.808***

3
Academic Grit(A) -.141 -.166 -1.265

.300  81.062*** .011 9.174** .073
.073
.025

Learning Strategy Levels(B) .021 .018 .141
A × B .141  .675  3.029***

**p < .01., ***p < .001.  Durbin-Watson 1.804
Dependent Variabl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Strategy Lev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Grit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그릿과 진로개발역량(r=.441), 학습전략과 진로개발역량
(r=.589)와 학습전략과 학업적 그릿(r=.594) 모두 .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Academic 
Grit

Learning 
Strategie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1

Academic Grit .441*** 1
Learning Strategies .589*** .594*** 1

***p < .001.

Table 1.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학습전략 수준에 대한 프로파일
을 탐색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학습전략 수준에 따른 3개 
군집 유형을 도출하였다. 집단 1은 낮은 수준의 학습전략
을 용하는 하위집단으로, 집단 2는 보통 수준의 학습전략
을 사용하는 중간집단으로, 집단 3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상위집단으로 명명하였다. 

strategies
Group1
(Lower)
(n=53)

Group2
(middle)
(n=352)

Group3
(upper)
(n=156)

F value
cognitive strategies 2.59 3.96 5.35 458.183***

metacognitive strategies 3.10 4.43 6.08 606.065***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3.83 4.19 3.98 4.656**

**p < .01., ***p < .001.

Table 2. Learning Strategies Profile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에 대한 학습전략 수
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진로개
발역량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을 살펴보면, 1단계는 
19.4%, 2단계는 29.0%, 3단계는 30.0%로 1단계에서 2

단계는 9.8% 증가하였고, 2단계에서 3단계로는 1.1% 증
가하였다. 1단계는 학업적 그릿이 진로개발역량을 
19.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그릿의 β값
은 .441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5.121, p<.001). 
2단계는 학업적 그릿과 학습전략 수준이 고용가능성을 
29.0% 설명하였으며, 9.8%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적 그릿의 β값은 .208, 학습적 전략 수준
의 β값은 .390였고,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t=11.601, p<.001; t=20.808, p<.001). 3
단계는 학업적 그릿, 학습전략 수준, 학업적 그릿×학습
전략 수준(조절변수)을 30.0% 설명하였으며, 설명력 증
가는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학업적 그
릿×학습전략 수준)의 β값은 .675였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t=3.029, p<.001). 이러한 조절효과
는 Fig. 2와 같이 학습전략 수준에 따라 학업적 그릿의 진
로개발역량에 대한 영향도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략 수준은 학업적 그릿이 진로개

발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영향에 대한 진로개발역량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적 그릿
은 진로개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그릿의 진로결정자기
효능감[26]과 진로적응성[27]에 대한 정적 영향과 학습
전략의 진로정체감[34]과 진로성숙[35]에 대한 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학습전략 수준은 학업적 그릿의 진로개발역량
에 대한 영향을 정적으로 조절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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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oderating Effect Graph
로 밝혀지지 않았던 학업적 그릿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영
향에 대한 학습전략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 진로교육의 실천적 측면에서도 참
고자료가 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진로
개발역량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진로 학습과 활동을 위한 
학업적 그릿과 함께 학습전략 수준을 고려한 진로 학습 
자료 제공 및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학
습전략 수준이 높은 집단은 비판적 사고나 메타인지 등 
고등사고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에 해당되는 직업 
분야 동향을 종합해 본다거나 그것을 위한 자신의 준비 
상황을 모니터링 및 성찰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반면, 학습전략 수준이 낮은 집단은 진로 관
련 자료를 요약하거나 정보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내용
으로 구성하고 교수자가 주도하거나 동료와 함께 진로 
관련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작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진로 관련 학습방법이나 학습과제 제공 방법 측
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전략이 높은 집
단은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문제해결학습이나 프로
젝트학습 등을 활용한 수업이나 진로 탐색을 위한 수행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학습전략 수준이 낮은 학생
들은 교수자 주도의 수업이나 특강을 통해 진로에 대한 
사례나 모델링을 제공하여 진로 및 직업 정보를 구체적
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
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학습전
략 수준에 따른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에 대
한 조절효과를 탐색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전략이 인
지전략, 메타인지적 전략 및 자원관리전략으로 구분된다
는 점을 고려하여 각 하위변수별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
발역량의 조절효과를 탐색하여 학습전략 하위변수에 따
른 진로개발역량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및 교재 개발 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업적 그릿과 진로
개발역량 관계에 대한 학습전략 변수만을 고려했다는 한
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적 그릿과 진
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 예를 들면, 자
기효능감, 학습스타일, 성취목표지향성,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수들의 조절 및 매개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변
수 관계에 대한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일반계, 특성화
고 등) 등 학생 개인 배경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적 그릿과 진로개발역량 관계, 
학업적 그릿과 학습전략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영향 등
에 대한 선행연구 부족으로 충분한 이론적 관계나 구조
에 대한 논리를 밝히지 못하였음으로 이를 위한 체계적
인 문헌연구가 요청된다.  끝으로, 진로학습 상황과 맥락 
속에서 학업적 그릿의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영향에 관련
이 있는 변인이 무엇이고, 그 변인 간의 이론적 구조는 
어떠한가를 탐색할 수 있는 질적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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